
47 조급해하지 마라, 세상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

∙토머스 쿤에 의하면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업적으로, 어떤 한 시
대에 전문가가 묻고 대답하는 방법의 패턴을 알려 주는 것이다. 패러다임 전환은 이 
일시적으로 패턴을 부여하는 ‘과학적 업적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
가리킨다. 즉 원래는 과학 영역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말
이지만, 모두가 익히알고 있듯, 오늘날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당초 토마스 쿤이 상
정한 개념에서 상당히 확대되어 과학 영역을 넘어 사회 현상이나 테크놀로지 등 고아
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.

∙어떤 패러다임에 뛰어난 설득력이 있어 그 시대에 주어진 난제의 대부분을 답할 수 
있다 해도 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.  이를테면 현
재 우리는 천동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. 하지만 천동설은 
오랜 세월에 걸쳐 우주론의 뛰어난 모델로 채택되어 거의 모든 사람을 납득시켰다. 
관측 기술이 진화 되어 마침내 천동설이라는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칙적 사례가 
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자 지동설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.

∙확실히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그가 죽은 후 1세기 이상의 
시간이 걸렸으며, 뉴턴의 만유인력도 발표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가까
스로 인정받았다. 역사상의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을 뒤쫓아 가며 학습하고 있는 우
리는 그러한 발견과 발명을 계기로 세상이 단번에 뒤바뀐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
상은 그렇지 않다. 이를테면 활판인쇄 기법이나 괴혈병, 감염병의 예방법등 획기적인 
발명은 보급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. 오늘날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단 몇 
년 사이에 패러다임 전환이 거듭된다고들 말하지만, 토머스 쿤은 그것은 패러다임이 
아니라 의견이나 방법의 전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.


